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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어언대학교, '인공지능과 출판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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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2026년 6월 20일 베이징어언대학교(北京语言大学)는 교내 중국·프랑스 교류센터(中法交流中

心)에서 인공지능과 출판산업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그반차 조바바(Gvantsa 

Jobava) 국제출판협회(IPA) 회장은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하여 출처 표시·사전 동의·정당한 

보상 원칙에 기반한 학습데이터 이용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함.

○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보호원칙 제시

국제출판협회 회장은 안정적인 저작권 제도가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출판·창작산업의 지

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함. 출판업계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혁신을 반대하는 것이 아

니라, 인공지능 기업이 도서 등 저작권 보호를 받는 출판물을 학습데이터로 이용할 경우 사전에 이용허

락을 받고 권리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임. 특히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출처 표시

(Credit), 권리자 동의(Consent), 정당한 보상(Compensation)으로 구성된 3C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저작자와 출판사의 권익이 침해되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콘텐츠의 창작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함. 또한 정부와 인공지능 기업, 출판사 및 창작자가 협력하여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을 식별하

고 이용허락과 보상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한 학습데이터 이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저작물 이용허락을 통한 AI·출판산업 상생방안

국제출판협회는 생성형 AI 플랫폼이 음반사 및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와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

고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음악산업의 사례와 스웨덴 대규모 언어모델 개발사업의 창작자 

수익 배분 사례를 소개함. 또한 호주의 AI 저작권 예외 도입 거부, 영국의 저작권 보호 약화 입법 

저지, 미국의 출판사 소송 지원 및 프랑스의 AI 학습데이터 이용 추정 제도 도입 논의 등 주요국의 

권리자 보호 동향을 제시하며, 적법한 이용허락과 보상체계가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AI

와 창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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